
(사)한국축산식품학회 

2013년도 추계심포지엄

일시. 2013. 11. 7 (목) 13:00~17:35

장소. The·K서울호텔 2층 가야금홀(구서울교육문화회관)

동물성 식품의 소비와 국민건강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시  양재역 9번 출구 후 도보로 2분 서초구민회관 앞에서 셔틀버스이용

 양재역11번 출구 후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서초 08번(10분 소요)버스 이용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매헌)역 5번 출구 후

 ①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셔틀버스 이용

 ② 도보로 윤봉길의사 기념관 방향으로 약 5분 

버스 이용시  간선(파랑) : 140, 470, 471, 408, 462, 641 지선(초록) : 3412, 4426, 4432, 4433

 광역(빨강) : 3409, 6800, 9503, 9711 마을 버스 : 서초08

자가용 이용시  강남방면 : 양재역 사거리에서 분당, 성남 방향 2km 직진 후 우측 윤봉길 기념관에서 우회전 

 분당방면 : 양재IC에서 과천방향으로 나와 이마트 끼고 우회전 2~3분가량 직진 

 사당방면 : 서초IC 진입로 옆 우면동길로 7~8분가량 직진

◈ 주최 : (사)한국축산식품학회, (사)대한영양사협회    ◈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후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초대의 말씀

행사 일정

13:00 - 13:20

인사말씀 최일신 회장(한국축산식품학회)

축       사 김명연 국회의원(새누리당)
김경주 회장(대한영양사협회)
김연화 회장(소비자단체협의회)

사회: 진구복 교수(전남대)

Session Ⅰ 공통분야 좌장: 정구용 교수(상지대)

13:20 - 13:50 소비, 식생활정책 추진방향   연사 : 노수현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

13:50 - 14:30 축산식품의 오해와 진실   연사 : 박태균 기자(중앙일보)

14:30 - 15:00 축산식품 원료의 안정성   연사 : 조규담 원장(축산물HACCP기준원)

15:00 - 15:20 경기도 축산정책의 현황   연사 : 백한승 축산정책과장(경기도청)

15:20 - 15:35 Coffee Break

Session Ⅱ 우유분야 (본관2층 가야금 A) 좌장: 전우민 교수(삼육대)

15:35 - 16:15 우유는 어린이만 섭취해야 하나   연사 : 김정현 교수(배재대학교)

16:15 - 16:55 고령화시대에 내 뼈는 안전한가   연사 : 오세종 교수(전남대학교)

16:55 - 17:35 우유와 유제품으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연사 : 이재호 교수(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Session Ⅲ 식육 및 계란분야 (본관2층 가야금 B) 좌장: 최양일 교수(충북대)

15:35 - 16:15 웰빙시대에 육류의 역할과 채식의 보완   연사 : 설현철 박사(벽산한의원)

16:15 - 16:55 육류섭취 패턴과 결핍시 부작용   연사 : 정혜경 교수(호서대학교)

16:55 - 17:35 계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가   연사 : 강근호 박사(국립축산과학원)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학회회원 여러분과 한국축산식품학회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학회는 축산식품 전반에 대한 어려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대한민국의 축산식품이 나아갈 길을 
활발히 제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반기 제45차 정기학술발표대회에서는 축산식품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국내 
축산식품의 수출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번 추계심포지엄은 “동물성 식품의 소비와 국민 건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부의 소비 식생활 추진방향과 
지자체의 축산정책현황, 축산식품의 오해와 진실, 원료의 안전성, 우유와 유제품의 중요성, 육류의 영양 중요성 및 
계란의 영양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채식만이 해결책인냥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축산식품의 대표적인 
원료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등은 미디어를 통해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마치 현대병의 대표적인 
암과 고혈압, 뇌졸중 등을 대표하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인 양 지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성유래 식품은 유해한 
먹을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축산식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이번 심포지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뜻 깊은 만남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한국축산식품학회 회장    최 일 신


